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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허락의 온도

내 용

밤새워 지우고 다시 쓴 문장 하나,

발돋움해 찍어낸 골목길의 노을.

누군가에겐 그저 스크롤을 넘길 한 컷이지만

나에게는 온기가 담긴 일상의 조각.

어느 날 낯선 화면 한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떠도는 내 조각을 마주했을 때,

가슴 한편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나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 것처럼.

돌아보면 나 역시 그랬다.

손끝 한 번으로 너무도 쉽게 옮겨 담았던

누군가의 땀방울, 누군가의 깊은 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변명 뒤로

누군가의 마음을 몰래 허물고 있었음을.

저작권은 결코 차가운 법전 속에 있지 않다.

당신의 노력을 나의 것처럼 아끼는 시선,

어디서 왔는지 그 이름을 찬찬히 적어주는 일.

이 멋진 조각을 잠시 빌려도 될까요?

그 다정한 물음표 하나가

우리의 창작을 비로소 숨 쉬게 한다.

서로의 일상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온도.


